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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전적 물증 

충 호 탑(1) 

갈산공원 6.25전몰군갱 (624위) 
〔중 탑에 각자된 순서대로 작성 

φ @ @ @ @ @ @ 

吉明烈 金때午 金鳳烈 金永燮 南基重 朴富元 朴光麻

慶求結 金등놓束 金正弼 金日會 南基榮 朴壽힘'i 박진철 

具滋烈 金銀洙 金學禹 金泰河 南允祐 朴鎔雲 朴鎔浩

貝-똘會 金慶植 金興植 金寅煥 南宮協 朴j띤淳 下實中

高三禮 金益贊 金先까 金基衛 南相麻 朴培遠 下榮鎭

高桂-鉉 金建中 金成龍 金在싸 南相德、 朴基鎬 邊淳學

龍奇榮 金龍玉 金七星 金純植 南基b턴 朴有洙 邊千玉

姜東圭 金킥i등룹 金鍾喆 金道榮 盧炳勳 朴有植 邊慶熙

姜元義 金죠洙 金允榮 金容購 盧鍾燮 박기 배 邊龍基

姜金植 金東旭 金興植 金鳳植 盧長福 朴石鎬 白昌洙

姜仁쌓 權五國 金敬植 김흥식 閔聖基 朴長勳 白承~免

동해수 權興植 金龍安 金應善 閔泳股 朴밟連 白奉基

金寬합 權四文 金仁泳 金鍾煥 閔大植 朴泰興 白承龍

金寬福 權錫吉 金春¥4: 金孝永 閔英太 朴寬植 白承鉉

金益亨 權昌錫 金永植 金容春 文鉉壽 朴昌淳 白웰基 

金元植 權寧↑뿌 金春鉉 金興洙 文鉉武 朴熙寬 白承鎬

金知錫 權件錫 金永f@ 金光業 文鍾基 朴照鍾 白완기 

金연극 權寧彩 金極洙 金될필福 文鉉鳳 朴雲成 裵릅煥 

金知泰 權泰烈 金泰燮 金基魔 文元植 朴致旭 裵永春

金性烈 權五先 金英福 金德星 文起꺼} 朴章熙 裵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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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權죠官’ 金格꼼- 金長JI原 굶:H: 며 朴零멍 )j쉰鳳 

김석준 權영복 金台燮 金寬哲 굶武鎬 朴銀錫 方FIL)(

金成學 權태준 金仁採 金창기 片文就 朴玉俊 方翊煥

金貞仁 金弼成 金三龍 金聖錫 朴光烈 朴壽七 方~煥

金慶煥 金榮植 金德、和 金ζi뱃 朴--萬 朴昌鉉 辛相n

金仁泳 金仁英 金仁用 金휠永 朴海元 朴奭煥 디]映東 

金明德 金聲萬 金春植 김인영 朴龍運 朴俊烈 辛ifr-~ 熙、

金鎭 l꺼-金敬淵 金容愚 金振杓 朴圭星 朴致龍 申昌秀

金永先 金昌漢 金二得 金한기 朴鎭jL 朴光文 터1道均 

金福榮 金正成 金光洙 金永鎬 朴鐘九 朴光七 $利均

金泰鳳 金基亨 金容江 金仁秀 朴仁文 朴光伊 中파j침 

金泰民 金學仁 金正慶 南中元 朴貴有 朴光哲 마1榮鎬 

@@@@@@@ 

辛寅承 安相甲 劉鎭玉 安奉洙 李大圭 李鳳宰 李웰;烈 

申龍均 安在雄 柳濟仁 李짜載 李萬成 李俊烈 李昌成

辛大漢 梁昭煥 柳志喆 李錫興 李雲榮 李福培 李奎浩

辛正敎 양재철 柳寅洪 李圭元 李榮哲 李鍾九 李愚、成

申淳光 양윤모 劉俊成 李俊植 李鍾障 李 俊 李敬福

申泰끊 양승오 劉永昌 李!짝、俊 李允福 이승용 李鐘來

申壽英 吳鐘恨 1함鎭哲 李!멜男 李릅鎬 이호은 李淑春

申壽滅 吳敎植 柳志英 李寬成 李鉉文 이 병 재 李榮壽

申鋼雨 吳敎 日 柳平烈 李廣錫 李햄哲 李鍾南 李英敎

↑휩世i極 吳正奎 柳在鎬 李泰洙 李萬容 李鍾協 李O用

慣斗錫 吳錫重 劉準基 李明錫 李榮範 李住永 李맙-夏 

신현완 呂運랴l 柳珍浩 李在哲 李!I頂天 李각종 李까i德、 

신태식 廳石賢 유원순 李根昌 李仁英 李明哲 李吉秀

宋榮않 尹敎淑 ;따應秀 李첼-淵 李tt鉉 李相때 李英맺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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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益榮 尹光때 l띠횡〔秀 李泰承 李다~r告 李長폐 李끼i淳 

宋T-:鉉 尹꾀4앙 禹元쉰 李짧; B¥ 李燦永 李束 I펴 李仔敎

係JlX:?쫓 尹長댐 禹싫R俊 李Ji:.피김 李炳恨 이 천수 李錫V告

徐liJL 尹炳勳 펴春命 李允夏 李짜파 이장노 李永明

徐炳千 尹泰榮 元!|頂興 李萬피김 李亨때 이용호 李짧洙 

徐앓Y뿔 尹if:恨 元基常 李相八 李喜H 李平t'J 李!?빅훤 

徐載星 尹앓先 任永宰 李짧八 李홉常 李容2침 李 埈

徐원일 尹光玉 林;fH 피덤 李ffl 宇 李容常 李鍾華 李元rR

lx1힘燮 尹泰燮 林됩玉 李仁때 李萬취켄 李앓兌 李容德

tl;경섭 尹明燮 林됩~I으 李元편 李忽補 이 의석 李千敎

b대고 尹永燮 林龍植 李듬룹慶 李亨팎 李相烈 李仁性

갖멋龍 尹J벌老 林命鎭 李昌烈 李春培 李榮載 李설응패 

'-i2秉l玉 尹孝*{{ 林泰鎭 李根天 李擾宰 李斗쫓 李建圭

갖承根 尹敎l덤 林賢팎 李믿딛基 李今m 李秉챔 李德、永

安承뺀 윤항노 林炳敎 李超三 이순구 李在浩 李間킥i 

'fa::正洛 윤원영 任仁淳 李建錫 이종모 李相福 李柱l패 

안복희 柳티鉉 林慶l돼 李;{파完 李明求 李永浩 李龍吉

안용호 劉榮弘 임성진 李鍾千 李桂隔 李龍吉 李定載

® ® @ @ @l ® 
李相有 鄭洛행 전상근 崔仁鉉 판承憶 해군 (5 ) 

李贊烈 鄭海奉 전복만 崔鍾學 河今天 金敎仁

李正薰b 정 준 전찬모 崔元錫 河昌錫 成河英

李찮河 정병상 池燦一 최봉헌 河淳龍 池敬鎭

李志t태 정창일 池哲煥 秋龍玉 홍덕기 崔榮-

李成玉 정문영 차동식 蔡!’뭔福 홍순일 경찰(7 ) 

이의석 정지흥 千孝成 蔡重錫 許德、行 김동일 

이 평진 趙慶元 진형식 韓錫)柱 許雄깨 박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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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康表 돼갖~싸 崔||煩 1:1 韓>cl* ~t松쩡 박경 호 

李쩔求 댐자玉 崔長股 韓注二鉉 음r:r따植 조흥원 

李隨후 f헌漢植 崔lλ - 韓基元 듬T龍피김 주혜락 

張英柱! 웹日짧 崔I흉[根 韓昌雨 }成m燮 최영원 

張桂·煥 曺永福 崔永實 韓l횡U'.朱 1或慶個 이 병 태 

張浩俊 超↑巨元 崔大學 韓JI頂昌 }或듬룹'fn 군속(11) 

張壽煥 £쉰漢錫 崔lχ)L 韓元龍 I或在淵 金f펀써i 

張마l奉 j댐顯Jtz i윌 J띤九 韓相一 }或光烈 高桂白

張東興 j탱德;來 崔-善龍 韓永植 l或光댐 有宮埈

鄭泰股 J웹石在 崔允洙 韓大東 I或光玉 변해동 

鄭東龍 험릅i뽀 崔基燮 韓建燮 l或大솜 신언진 

鄭泰性 趙一孫 崔全永 韓永福 黃相元 이홍수 

鄭股錫 曺榮煥 崔善在 韓앓根 黃今天 이종익 

鄭行國 趙漢德 崔三:U;(t 韓哲!빨 黃淳恨 이제창 

鄭春海 趙英福 崔相植 韓祐錫 黃淳龍 林今山

鄭此펴 超및進 崔興植 넨뚫植 朴鍾萬 허 원 

鄭東勳 조명준 崔JI頂福 파元杓 24명- 元仁喜

鄭大敎 조흥복 崔英俊 파龍山 

鄭上敎 朱仁川 崔先安 핀鍾歐 육군 GOO 

鄭짧.學 朱仁煥 崔鎭奎 供훨榮 해문 5 

鄭핏薰 EB J많、根 崔成萬 파盛龍 「성찰 7 

鄭禹澈 全鍾基 崔基寬 판淳玉 군속 11 

鄭基隨 머春基 崔永培 센피띔男 

鄭相根 全맴nx: 崔永鎬 파淳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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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혼 탑(2) 

갈산공원 6.25전몰군갱 (624위)명 단(가나다순) 

姜金植 姜束圭 姜Jc義 姜仁澤 慶求짧 |딘:jti~I i할깐;鉉 l司三龍

具滋烈 具-章쩔 #앞갤월까I• 權 i;ri.:1文 權錫吉 樞영 복 權寧彩 權五官

標jj;國 #않五‘-先 4않 f1j1錫 權됩錫 權泰烈 械태준 健興핸 吉明 r.u

金많中 金싸植 金慶께판 金}짜淵 金慶煥 金寬福 4용寬'.CT 金寬哲

金光洙 金光業 金敎仁 金磁f太 金基짧 金基fff!j 金基펀i 金德、星

金德、 :to 金i힘榮 金東AfL 김동일 金 l띠德 金{뎌洙 金鎬)植 金뼈午 

金福榮 金l따烈 金奉팝 金鳳M 金三罷 김석준 金先까 金性烈

金聲萬 金휠싣福 金걷끝錫 金成龍 金成學 金壽東 金연극 金핏福 

金永光 金永燮 김영수 金榮植 金永植 金永鎬 金永熙、 金五洙

金容江 金容짧양 金龍安 金龍T,_ 金容愚、 金容春 金元핸 金쇄吉 

金允榮 金銀洙 金Z, H免 金應풀 金二得 金益贊 金益亨 金仁洙

金仁따 金仁洙 金仁秀 김인영 金仁핏 金仁HJ 金혔煥 金日會

金長JI따 金在洙 金正慶 金正成 金굉仁 金.tfl'fi~ 金越喆 金웰煥 

金知錫 金쩌l泰 金행 l꺼 金振杓 金창기 金昌漢 金春% 金春植

金휴鉉 金七星 金泰民 金泰鳳 金泰燮 金台燮 金泰河 金찌成 

金夏永 金學禹 金學仁 金한기 金孝永 金興洙- 김흥식 金興植

金興植 南홈’協 F힘基榮 南基ill 南基tlf: 南때德、 南.t§柳 南允祐

南中元 盧炳勳 慮;뚱福 盧짧燮 동해수 굶武鎬 ;굶柱랴l 文起用

文元植 文웰基 文鉉武 文鉉l따 文鉉솥 rm大植 閔聖基 閔히〈股 

00英太 박경호 朴寬植 *|、光烈 朴光文 朴光伊 朴光哲 朴光七

朴光制 朴원有 박규석 朴圭£ 박기 배 ↓|、”n뽀 *|、基鎬 *|、t컨遠 

朴奉男 朴·핍元 朴 fi~히 朴듬펀돼 朴파七 朴陳煥 *|、玉俊 朴짧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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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iJ~j핑 사옮711i 사갚成 朴추J洙 朴ti취이 사값錫 *|、仁文 사-萬 

朴;長勳 ↓|、휠뺀‘ 朴첼)L 朴웰萬 朴俊烈 사iff\)L 박진 칠 사,' 11 l亨

朴닫1鉉 朴致감E *|、J&)lll 朴泰興 사↑1=i淳 사M:Jc 朴m-、寬 朴 ffi!짧 

jj王煥 力翊煥 方굉鳳 方ill:文 裵永* 裵영 호 裵 l틴!煥 l~ I 책i폼 

는l훤基 Fol 承핸 白承111'. 감l承H 1 '-1 承짧 !':1 완기 |스l 칩洙 쐐빨!멜 

下貴中 싫상f亨령;! 下¢¢$힌 i앓암~Mi i싹千 |‘ 변해동 徐@i많 徐炳千

徐원일 徐載l같 徐kt九 n대고 成河파 孫成漢 *榮a 宋드L;鉉 

宋益榮 푸大漢 디!펴j속! 미3鋼雨 m斗錫 r11 條원! 쭈얘~km 따핸 

"'"壽冠 「,,壽Ji: 다1현光 신언진 갚jqJ!tt ,멘 rf1 H~자東 니j핫鎬 Ljt il~ 뀔! 

니l利;l침 푸寅1f\ ¥ .TE敎 야l 딜秀 신태식 r! 1 泰끊 신현완 沈경섭 

씨;起燮 安£월龍 安秉fl 안복희 安좋洙 安때 Ef3 꽃承根 장ζ·承취낀 

안용호 安.([fr$ 잦 :IE洛 梁l핍煥 양승오 양윤모 양재 철 젠따秀 

;떠應秀 념 i떨미 mt ::fi 賢 吳-敎t11J 吳敎日 吳錫重 吳正奎 吳앓根 

龍奇~ l떨德、俊 禹Jc石 파春命 元基힘’ 元}|떠興 元仁喜 有宮埈

劉永딛 劉榮弘 유원순 柳寅洪 柳自鉉 Wll在鎬 柳濟仁 劉땐~ 

劉俊成 柳志핏 째ll志喆 劉鎭玉 兪鎭哲 앵ll珍浩 柳平烈 尹景老

尹光相 尹光玉 尹敎!힘 尹敎淑 尹明燮 尹炳勳 尹永燮 융원영 

尹長福 尹鐘光 尹ill根 尹泰燮 尹泰-- 윤항노 尹↑를老 尹孝4;티 

李 埈 쭈 0)퀴 즈F각종 李康表 李建圭 李建錫 李建八 李敬福

李慶宰 李敬휴 李佳福 李땀哲 '$寬nX: 李l뀔錫 李圭元 2}奎젠 

李根읍 李根天 李今)fJ 李起三 李吉秀 쭈太圭 李德洙 각즈德、永 

李핏淳 李束雨 주斗奎 李萬福 李萬成 李萬植 李萬容 李明求

李 l꺼錫 李明哲 :$~文載 李炳根 李秉첸 李秉德、 李秉武 이병재 

이 병 태 李福培 李I鳳닫;g 李相烈 2}↓디週 李相範 추相福 李相깎 

李相八 李錫浩 李錫興 李뿔경솥 李L갇祝 쭈I항玉 쭈등향성철 이 순구 

李JI頂天 이승용 李짜敎 李永 l꺼 쭈榮핸 쭈·~福 〈양榮황 李잖政 

즈j>:~哲 李永浩 李」~!;랜 주l"ff~ 쉰도 쭈龍듀f 쑤잔德 쭈龍혜능 李容경i 

李容常 *HJ 宇 이용호 李펴~?;꼼 쭈,편、l友 李갚삿 '$ ~it};X: 쭈元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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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允福 쭈!띔奉 쭈允夏 이의석 이의석 쭈仁範 쭈仁性 李仁짜 

李任敎 4'종종 fill 이 장노 추 E;範 q;:{1 :哲 4'{1[ r:1; 수;‘i:'.減 수 If勳

이 제 창 수짧)L 추않來 Z합펀Y.U 이 종모 q:웰젠i 4'i퍼 며1 즈~i핏 rl~ 

qo ·~따淵 이 종익 추삶千 $웰兌 쭈$퍼?可 4ti重thh qoi펄펴E 쭈{左永 

~柱完 쭈柱鉉 :$ 俊 李{찾植 李{갖烈 ~;(는、t띠 추贊烈 Z깎燦永 

q;,닐烈 李탈l成 李띔鎬 李千敎 이 천수 李喆夏 李春t습 李泰洙→

$泰承 이평진 李平杓 李學求 '*鉉文 쭈亨t엽 李~範 이호은 

이홍수 李판표 추멘男 李활常 $1뭘俊 추熙1많 林용할周 林今山

林命鎭 林;炳敎 林때福 임성진 任永않 林龍植 任仁淳 林릅~ 

林김玉 林泰鎭 林!품培 張 i:r奉 張4圭煥 張1차興 5長壽;煥 5長英해 

d長 r:!;-俊 전복만 전상근 全햄成 全웰基 전찬모 버春基 田피、根 

/{~ 
。 준 鄭trc펌O 鄭꿇龍 짧fl洛寬 鄭大敎 鄭東龍 鄭東勳 정문영 

정병상 鄭秉薰 鄭上敎 鄭相根 鄭禹澈 횟jl股錫 햇1;鍾學 정지홍 

정창일 鄭春海 鄭泰性 鄭泰股 햇l;海킥i 鄭行國 超慶元 超德來

조명준 趙秉洙 超秉玉 超石在 越聖i잊 越英福 曺永福 팝榮煥 

趙-孫 웹日鎬 曺됩連 않원漢德 越漢錫 핍漢植 훤↑흐元 $잭顯成 

조흥복 조흥원 朱仁川 朱仁煥 주혜락 池敬鎭 池燦一 池哲煥

진형식 차동식 蔡重錫 蔡熙、福 千孝成 崔基寬 崔基燮 뚫大學 

崔鳳根 최봉헌 崔三雄 崔相植 崔光安 ~善龍 崔善在 崔成)L

崔成萬 崔成- 崔}|頂福 崔}I떠日 崔永t흠 崔永합 최영원 崔삶-

崔핏俊 崔永鎬 崔元錫 崔允洙 崔仁鉉 崔長股 崔全永 崔첼學 

崔$펙奎 崔↑를九 崔興植 秋龍玉 j누文銀 河今天 河淳龍 河昌錫

韓建燮 후찮基元 후끊達鉉 짧大東 韓文洙 韓鳳洙 韓相- 韓錫柱

韓}I떠昌 歸永福 韓永植 후갚祐錫 맴꿇元龍 *파鍾根 햄昌雨 韓哲맺P 

I或慶福 l或光福 l或光烈 I或光玉 l或大吉 I或壽fQ 成用燮 l或在淵

許德、行 許障植 許松會 許隨福 許雄)'디 허 원 홍덕기 싹福男 

셋盛龍 센淳根 파淳玉 홍순일 파承憶 파龍LU L”〈元杓 ~~鍾ffiU<

잉u重勞 Vt重植 黃今天 黃相元 黃淳根 黃淳龍 - 6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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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혼 탑(3) 

관리 번호 ‘ 15-2-4 

건 립 자 ; 양평군 

관 리 자 양평읍장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 40-2 

1950년 6월 25일 북산공산당의 불법 남침 으로 조국을 수호하다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호국용사 고 이기용 소령 외 620위인 둥 양평 출신 호국 용 

사의 거룩한 넋을 추모하고 그 열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68년 6 

월 6일 양평 군민의 성금으로 충혼탑을 건립하였으며 1989년 새로운 충혼 

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군민의 뜻을 담아 재 건립하였다. 

삼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법니다. 

Preservation No.: 15-2-4 

Erected by : Y angpyeong 

Administered by : Chief officer of Yangpyeong Eup 

Site Address : San 40-2 Yanggun ri Yangpeong Eup Gyeonggi-do 

This memorial tower is dedicated to 620 patriotic warriors of 

yangpeong origin who died heroic deaths while fighting against North 

Korean communi sts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patriotic 

W따ηor Major Lee Gi Yong. This was originally erected on June 6, 

1968, with the voluntary contributions of Yangpyeong- gun residents to 

cherish the memory of those great men and hand down their noble 

spirit to our descendants for good. In 1989, however, the tower was 

reerected with the best wishes of local residents as a new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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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was organized for erection of the memorial 

May your noble soul rest in peace!’ 

위령비 

호국영령 되시어 조국품에 영원하소서 

六二五被볕殺現場 

京離道 楊平검6 楊平둠 楊根덤프 

이곳으로부터 1킬로미터 떨어진 양평초등학교 앞 강변은 1950년 

9월 하순 양평지역 반공인사 600여명이 북한 공산도당에 의하여 집 

단학살 당한 원통한 현장입니다. 

인천상륙 작전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북한공산 도당은 공무원 가 

족, 지방유지들을 반통분자라는 굴레를 씌워 한가위 밝은 달빛아래 

이곳 남한강변으로 끌고 와서 미친 듯이 몽퉁이와 죽창을 휘둘러대 

며 미리 파놓은 구덩이 속에 떼밀어 넣고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집단학살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한을 머금은 강물은 출렁대고 발기만 했던 그밤의 

달이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6.25 동란 35주년을 

맞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피흘림 없 

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면서 한국방송공사는 삼가 이 비를 세읍니다. 

198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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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 전투 전적 비문,약사 

1. 빅 문 

(용문면 신점리) 

한국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이 벌어지던 날 결λ}의 

머리띠를 두른 정성장병들이 이곳 용문산 북록에서 사주방어진을 펴고 중 

공 오랑캐의 인해전술을 분쇄하여 몸으로써 나라를 지키니 삼가 그 큰 뜻 

을 받들어 여기에 공적비를 세운다. 

MONUMENT INSCRIPTION(MT. YONGMUN SA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WAS DECIDED DURING 

CLOSE COMBAT ON THIS CENTRAL FRONT BATTLEFIELD. 

ENCAMPED AT THE NORTHERN FOOT OF THE MT. 

YONGMOON-SAN. THE COURAGEOUS SOLDIERS OF THE SIXTH 

ROK DIVISION WITH FIRM DETERMINATION FOUGHT 

GALLANTLY AND CRUSHED THE RED CHINESE HUMAN WAVES 

OUT OF STRONG WILL AND LOVE FOR OUR HOME COUNTRY ‘ 

WE DEDICATE THIS MONUMENT HUMBLY TO THE NOBLE 

SPIRIT OF THE PATRIOTIC DEAD WHO DEVOTED THEMSELVES 

TO DEFENDING FREEDOM AND PEACE FOREVER IN THIS LAND ‘ 

2. 약 사 

(용문면 신접리)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 접어들면서 중부전선에서 무상한 진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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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1951년 5월 중순에 중공오랑캐는 승패를 건 총공세를 감행하여 그 예 

봉을 이 곳 용문산으로 지향하였다 

여기에는 제6사단의 장병들이 청평강과 장락산맥을 방패로 삼아 사주방어 

진을 펴고 불퇴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으니 우리의 힘만을 믿고 진전으 

로 쇄도한 중공 제63군은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 결사봉멸의 화망 속에서 

48시간을 헤매다가 통격을 받은 나머지 마침내 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호기를 노칠새라 공세로 전환한 사단의 장병들이 진군의 선봉에 나서 

기호지세로 38도선을 넘어서니 좌우인접사단이 또한 이에 호응하여 추격전 

을 편 끝에 10만 호적을 파로호에 수장하고 백현리를 밀고 올라가 크게 승 

세를 굳히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적은 이제 세궁역진하여 구명의 돌파구를 찾고자 휴전 협상 

을 제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용문산의 승전고가 전 전선에 울려 퍼지게 되었 

던 것이다 

COMBAT HISTORY IN MT. YOUNGMOON AREA 

AS THE KOREAN WAR REACHED ITS FIRST ANNIVERSARY. 

BOTH KOREAN TROOPS AND COMMUNIST FORCES HAD TAKEN 

BOTH AN OFFENSIVE AND A DEFENSIVE POSTURE ADVANCING 

AND RETREATING AL TERNA TEL Y ON THE CENTRAL FRONT. 

IN MID- MAY. 1951. DURING THIS UNCERTAINTY OVER THE 

DEVELOPMENT OF SOUTH TOWARD MT. YOUNGMOON SAN. 

HERE THE SIXTH ROK DIVISION HAD ENCAMPED. TAKING UP 

THE NATURAL DEFENSE LINE ALONG THE CHUNGPYUNG 

RIVER AND RUGGED MOUNTAIN RANGE OF JANGRAK. 

SOLIDIFYING THE SPIRIT OF INDOMITABLE RESOLVE THE 63RD 

DIVISION OF THE CHINESE COMMUNISTS. DRIVING SOUTH 

WITH HUMAN-WAVE TACTICS. FACED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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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THE WAITING 6TH ROK DIVISION. 

THE CHINESE TROOPS MET LIFE- AND DEATH DEFENSE 

FROM THE 6TH ROK DIVISION FOR 48 HOURS AND HAD 

FINALLY BEEN BEATEN BY THE FIERCE ATTACK OF THE 

BRA VE SOLDIERS OF THE 6TH ROK DIVISION. 

EXHAUSTED COMMUNIST SOLDIERS HAD STARTED TO 

FLEE. WITH THIS OVERWHELMING VICTORY. THE SIXTH ROK 

DIVISION TOOK THE OFFENSIVE. DRIVING THE ENEMY NORTH 

OF THE 33TH PARALLEL AND THE DIVISIONS ON BOTH 

FLANKS JOINED THIS COURAGEOUS BATTLE OF PURSUIT. 

THE ENEMY RETREATED NORTHWARD TO THE LAKE 

PARO AND ABOUT 100,000 CASUALTIES WERE BURIED IN THE 

WATER OF THIS LAKE. BADLY HURT AND DRIVEN TO THE 

LAST EXTREMITY. THE COMMUNIST FORCES HAD TO SEEK A 

WAY TO BREAK OUT OF THIS SITUATION. AT LAST THEY 

OFFERED A PROPOSAL FOR A CEASE-FIRE TALKS. THE 

BATTLE DRUM OF THIS HARD-WON VICTORY OF MT. 

YONGMOON SAN REVERBERATED JOYFULLY THROUGHOUT 

THE ENTIRE FRONT LINE. 

용문산 지구 전투 전적비 

(용문면 광탄리) 

몰려드는 적을 물리치고 불휴의 공을 세워 위기에 선 조국을 건진 민족 

의 영 웅으로서 추앙 받을 전우들의 위훈은 태양과 같이 천추에 길이 빛나 

리라 단기 4284년 8월 19일부터 동 30일까지에 전개된 용문산 지구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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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용 무쌍한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은 중공군 제60군 예하 186, 187, 188 

사단의 적과 대치 분전하였으나 완전 포위되며 46시단이란 장기간의 육박 

전으로 전투 사상에 다시없는 격전을 거듭하다가 아군의 공세 이전으로 후 

퇴하는 적을 추격 분쇄함으로써 이 중요한 중부 전션을 끝까지 확보하고 

전세를 호전시켜 북진케 함으로 국가의 명맥을 다시 이었으니 이 어찌 큰 

자랑이 아니라 이 전투에서 호국의 신으로 사라진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그 공을 후세에 전하고자 이 작은 돌을 세우고 고이 잠든 명령들의 거룩한 

마음을 길이 잊지 못하는 뜻을 새긴다. 

단기 4290닌 7월 15일 제 5사단 세움 

MONUMENT AL INSCRIPTION FOR MILITARY MERIT OF 

THE HONORABLE 

DEAD IN MOON DAN AREA 

15 JULY 1957 

ERECTED BY 5 TH DIVISION 

THE OUTSTANDING MILITARY MERIT ACHIEVED BY THE 

HEROES WHO SAVED THE COUNTRY FROM AGGRESSIVE 

ENEMY VIOLATION SHALL NOT BE FORGETTEN FROM OUR 

MEMORY. 

DURING THE PERIOD. 19 TO 30 MAY 1951 ‘ OUR COURAGEOUS 

TROOPS OF THE 6TH ROK DIV FOUGHT AGAINST GREAT 

ENEMY STRENGTH OF 186TH, 187TH, AND 188TH DIVS PART OF 

THE 60TH CCF ARMY. NEVERTHLESS ENEMY STRENGTH WAS 

GREATLY SUPERIOR IN NUMBER. FRIENDLY TROOPS FOUGHT 

A ALL OUT BATTLE AND SECURED THIS IMPORT ANT 

MILITARY STRATEGIC POINT ON THE CENTRAL FRONT 

WHERE BY FRIENDLY FORCES OBTAINED A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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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ANT AGE FOR FUTURE OPERATIONS. 

WE NOW HUMBLY REGRET IN DEEP SORROW. THE MANY 

HEROCES WHO FELL IN ACTION DURING THIS BATTLE. WE 

HUMBLIL Y PRAY AND DEDICATE THIS MEMORIAL MONUMENT 

IN EVERLASTING REMEMBRANCE OF THEIR GREAT 

ACHIEVEMENT. 

용문산 지구 전투 약사 

(가평군 설악면) 

용문산 전투는 1951 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평 북방의 용문산을 

방어 중이던 국군 제 6사단이 중공 제63군 이하 3개 사단(제 187, 제 188, 제 

189 사단)의 침공을 격퇴 하고 승리로 이끈 방어 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은 용문산 일대에 주 저항선을 형성 하는 한편 제2연대를 경 

계 부대로 용문산 전방의 홍천강과 청평강 남안으로 추진 배치하여 방어에 

임하고 있던 중 중공 제63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경계 부대인 제2연대를 

칠수시키지 않고 경계 지대 내에서 격렬 방어 체제로 3일간을 지탱하면서 

이 지역에서 적을 섬멸하고 전과확대를 위해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가평 

북쪽 지암리 일대를 포위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렀으며 계속해서 춘천 

북쪽의 무용산을 넘어 화천 발전소를 공격, 이 를 탈환하고 작전은 종결되 

었다. 

이 전투는 방어 전투의 승리일 뿐만 아니리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저지 

하고 공세 작전으로 전환하는 일 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A Brief History of the Mt. Yong-mun Battle 

The Mt. Yong- mun Battle was a very successful defensiv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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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6th ROK Infantry Division, who repulsed the Chiness 

Communists Force Divisions087th 188th and 189th Division) under the 

63rd CCF Army, when they committed invasion th Mt. Yong-mun, 

north of Yang-pyong during May 18-30, 1951. 

During this combat, the ROK 6th infantry Division formed a main 

line of resi stance around the Mt.Yong-mun 라ea while of Mt. Yongmun 

as the division security force. When CCF 63th Army attacked the area, 

the division ordered the 2nd Regiment to give a blow to the enemy 

force within the security area rather than withdraw from the security 

area. 

The division then repulsed the enemy with it ’s main force at the 

main line of resistance, and the 2nd Regiment held out for three days 

against enemy attack with perimeter defence posture. At the same time, 

the division launched a besiegement attack for an exploitation operation 

to Ji -am ri area north of Ka pyong, an enemy assembly position. The 

division attacked and recaptured the Hwachon Electric Power Plant over 

the Mt. Pu-yong, north of Chun-chon and the operation was completed. 

It was a splendid defensive operation victory in Korean war history 

as well as a turning point in an offensive return by checking CCF' s 

Spring Offensive. 

지평리 지구 전적비문 

(지제면 지명리) 

공산군이 평화롭던 이 강산을 피로써 물들이고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에 다 

다를 때 , 16 7” 국 UN군이 인류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정든 고국산천을 

등지고 수륙만리 이역의 땅,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1951년 2월 13일부터 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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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이곳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 제39군 예하 115, 116, 119, 125, 126의 5개 

사단이 피에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인해전으로 덤빌 때 미2사단 예하 23연대 

전투단과 불란서 대대가 이를 격퇴하였으나 14일 재차 공격으로 완전 포위되 

어 통신이 차단되고 보급이 단절되어 탄환까지 제한된 판국에 백병 전을 감행 

사수하고 15일의 공중보급과 기갑사단의 증원으로 5배나 되는 적을 분쇄 격퇴 

하였으니 이 어쩨 UN군과 우리나라의 영광이며 자랑이 아니랴l 

실로 님들은 우리겨레를 살려내니 여기 그 위대한 공훈을 흠앙하며 그 감투 

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함과 아울러 전몰장병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고자 이 비 

를 세우노라. 

단기 4290(1957)년 7월 15일 제 5사단 세 움 

MONUMENT AL INSCRIPTION FOR MILITARY MERIT OF 

THE HONORABLE. 

DEAD IN GIPYUNG-RI AREA 15 JULY 1957 

ERECTED BY 5TH ROK DIV. 

AT A CRITICAL MOMENT IN OUR FATHERLANDS HISTORY 

CAUSED BY ENEMY AGGRESSION. THE NATION ’S BLOOD 

SPILLED AND THE RES UL TING CHAOS IN THE PEACEFUL LAND 

OF KOREA. CAUSED THE UNITED NATIONS TO SEND FORCES 

GATHERED FROM 16 FRIENDLY COUNTRIES TO OUR 

ASSISTANCE DESPITE THE LEAVING BEHIND OF THEIR 

BELOVED FATHERLAND AND FAMILIES THE UN FORCES 

ARRIVED IN KOREA, A STRANG COUNTRY, AND WAGED 

GLORIOUS AND HEROIC COMBAT TO BRING HUMAN FREEDOM 

AND PEACE TO THE WORLD. 

DURING THE PERIOD 13 TO 15 FEB 1951 OUR COURAGEOUS 

23RD US COMBAT TEAM AND THE FRENCH BN UNDER THE 

2ND US DIV FOUGHT AGAINST COMMUNIST TYP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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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VE ATTACKS OF THE 115TH, 116TH, 119TH, AND 126TH DIVS 

PART OF THE 39TH CCF ARMY SURGING AS HUNGRY 

WOLVES. HOWEVER THEY WERE SURROUNED BY THE ENEMY 

COMPLETELY AND SUPPIES AND SIGNAL COMMUNICATION 

WERE CUT OFF. BUT THEIR FORTITUTE AND INTEGRITY 

FORCED DESPERATE HAND TO HAND FIGHTING AGAINST THE 

ENEMY. FIVE TIMES THE STRENGTH OF US FORCES. AND 

EXPELLED THEM HERE WE ARE PROUD OF THEIR GLORIOUS 

MILITARY MERIT WHICH SAVED OUR FA TH ERLAND AND 

WORLD WIPE FREEDOM. 

WE HONESTLY ADMIRE THE HEROIC FIGHTINGS OF THE UN 

FORCES IN KOREA DURING THIS OPERATION AND PRAY FOR 

REPOSE OF THE HONORABLE DEAD WE FELL IN ACTION. TO 

THESE MEN. WE HUMBLY DEDICATE THIS MEMORIAL 

MONUMENT IN EVERLASTING REMEMBRANCE OF THEIR 

GREAT ACHIEVEMENT FOR THE UNITED NATIONS IN MANY 

GENERATIONS TO COME. 

韓國戰爭盧門水入戰짧勇士追;念輔文 

嗚P乎忠、孝也節義也國家以之而存民族以之而活뿔不重且大쨌;堆 

此楊平廳漢流自龍門入北漢江其間村落忠、義之士多出鳥東 l돼南公 

之義햄↑委城淸江李公之平定때擾j용海許公之尊明l주淸華西李先生 

之寫國忠義其門下諸-賢承先生之힘||盡忠、報國麻、減於좁史甚盛훗춤~ 

悲夫康寅韓國戰爭是國運之否而其源出於慶城之f훗쫓外勢之分住 

- 609 -



한국전쟁 楊平멍~亂史略 

乃컨乎國土|兩斷同族때殘也셜IJ 千 니1未有之痛恨갓當此之時蕭逢流 

어半之村亦有國軍勇士-|-三人之戰뤘者-펀4具;받應國家之命젊、않、效死 

者-也했fr 非꺼土也경~ 

李愚分上兵훨珍人永和之次子年二 r- /\戰死f二江原道職圖李平

鎭一中全州人甲않之長子年二+四戰死f不詳地具짧烈二兵績城 

人光會之次子年二十四死亡子第七陸軍靜養病院尹炳廳一兵城2ji

人 러 同之三子年二 |一二死亡f第- !→五陸軍病院姜金植中士띈 'l·I‘| 人 

元福之次子年二 |一戰死주江原道鐵原꽂花명rs武功휠」章盧京福上兵 

戰死手不詳t샌崔Z龍-兵뽕)‘l‘| 人붉天之四子年二 |一八死亡予第五

十九陸軍病院李鍾來一兵全義人君先之四子年二 |-四戰死f不詳

地白承鉉下土水原人才奉之次子年二+四戰死子江原道高城공花 

郞武功惠b章申壽英上兵平山人春-用之次子年二-1-死亡f第三移動

外科病院金龍植上兵慶州人昌成之長子年二十戰死字不詳地南相

憶上兵宜寧人泰熙、六子年十九戰死子江原道高沙威壽和一兵楊根

人明~之次子年十九死亡규二陸軍第二 「七病院受花명rs武功團J章前 

六人盧門里出生及居住者後七人水入里出生及居住者諸勇土좁훨J 

三人獨可言也其餘則戰地不詳者-或有兵籍j탬落者-亦有之{具未得國 

家之쫓田뼈 I껴월;無惜感乎嗚呼諸-勇士之沒今四 「年所롯世漸;忘其 

많、獅無尋其跳不좁諸勇士之忠義~t\'. ?'.民無 f專꽃등많、義之獅흉뚫홉어半村亦 

-次事송乃同獅常l漢V民跳i不計草略記辯於石堅규二廳山之陽공爾 

樞紀四千三百二十四年辛未七月 日 l델뚫l專門大學l圖뿔館長 張三鉉熾

吳敎植一兵吳敎 日兵長兄弟海 'l·I‘|人떨京之長次子水入벌居住敎 

植年二 |一五戰死子加平地I문敎 R 年二 「四戰死子不詳地二勇士之

隨得於立石之後同年-|一月 H 追記

- 610 -



제3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전적 물증 

번역: 한국전쟁노문수입전몰용사추넘비문 

아! 충효와 절의는 국가가 이로써 존재하고 민족이 이로써 살아가는 것 

이니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는가? 

이곳 양평의 벽계는 용문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 

촌락에는 충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束I켄 南公이 왜적을 이 사이의 

무찌른 일과 淸江 李公이 오랑캐 난리를 평정한 일과 蒼海 許公이 l꺼나라 

를 높이고 淸을 배척한 일과 펄四 李光生이 나라를 위한 빙、義와 그 문하의 

여러 분들이 선생의 교육을 받아 멍、파을 다해 국가에 보답한 일들이 역사 

에 빛나고 있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다. 

슬프다! 많깅1'.{J드의 한국전쟁은 곧 국가의 운수가 비색해 진 탓이지만 그 

근본은 왜적의 慢쭉과 외세의 分샘으로 인해 국토가 툴로 갈라지고 통족끼 

리 서로 싸우게 된 것인 즉 천고의 ?펴恨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때에 

벽계 연변 마을에도 國軍핑士 13명의 전사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국가 

의 부름을 받고 충의를 다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니 어찌 장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李愚分 상병은 쩔珍人으로 永和의 次子인데 28세에 강원도 인제에서 전 

사하였다.李平鎭 일중은 全JI‘1λ、으로 머E’成의 長子인데 24세에 전사하였으 

나 전사지가 확실치 않다. 具鼓烈 일병은 績城人으로 光會의 次子인데 24 

세에 제7육군정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尹炳뼈 일병은 城平λ、으로 I김同의 

三子인데 22세에 제 15육군병원에서 사망하였다. 姜金植 중사는 쯤州人으로 

元福의 룹子인데 20세에 강원도 철원에서 전사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 

다. 盧京福(이경복) 상병은 전사지가 확실치 않다. 崔z龍 일병은 慶州人으 

로 뚫天의 四子인데 28세에 제59육군병원에서 사망하였다. 李鐘來 일병은 

全義人으로 君先의 ~I子인데 24세에 전사하였으나 전사지가 확실치 않다. 

白承鉉 하사는 水原人으로 」;奉의 次子인데 24세에 강원도 고성에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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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申壽英 상병은 平1/1 人으로 쉰JI] 의 次 T인데 

사망하였다. 金龍植 상병은 

의 長子인데 20세에 전사하였으나 전사지가 확실치 않다. 

제3이동외과병원에서 20세에 慶/‘|‘1人으로 감I효 

南相憶 상병은 宜寧人으로 태희의 6자인데 19세에 강원도 고성에서 전사하 

였다. 威壽和 일병은 楊根人으로 I꺼홍의 次子인데 19세에 

서 사망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육군 제27병원에 

앞에서 서술한 6명은 노문리 출생 및 거주자이고 뒤의 7명은 수입리 출 

생 및 거주자이다. 여러 용사들 중에 훈장을 받은 3명이야 그래도 좀 나으 

나 그 나머지 용사들은 전사지가 확실치 않은 용사도 있고 兵籍에서 

된 자도 있는데, 모두 국가의 포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저승에서 어찌 

누락 

유감 

이 없겠는가? 

아! 여러 용사들이 죽은 지 자금 40여 년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점차 그 

들의 충의도 잊고 마을에서는 그들의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여러 용 

사들의 충의가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의의 고을인 벽계주 

변마을에 하나의 결함이 되고 말았다. 

나는 같은 마을의 사람으로서 

용사들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는 바이다. 

일찍이 그 자취가 인멸됨을 안타까워하고 

그 대략을 돌에 새겨 蘭山의 남쪽에 세우 

단기4324년 쭈未 七月 일에 경원전문대학 도서관장 張三鉉은 짓는다. 

형제는 海州人이 니, 雲京의 長子와 次子로 吳敎植

수입리에 

일병과 

거주했던 

吳敎日 병장 

사람이다 오교식은 25세에 가평 지구에서 전사하였고 

오교일은 24세에 전사하였으나 전사지가 확실치 않다. 두 용사의 행적은 

비석을 세운 뒤에 발견하였다. 같은 해 10월 일에 추후 기록한다. 

※ 椰-됐l뺏; 따I_身의 長4,5서, l파 1.5.R, J할0.71'3.. 冠과 F딛좁를 감한 l둬가 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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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국방부장관 이상훈 1) 

노고가 많으십니 얼마나 관한 국무에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동안 :i 

같은 철부지 세대들의 전후 정치인과 사회지도층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이 

르
 

모
 

까? 분수를 

순국선열과 한 

참으로 같아서 

살신성인한 

것만 

충절로써 

돌아가는 표
 

수
 

! 

의하여 

국전쟁 전몰장병의 

가슴이 아품니다 

행동에 

그동안 

추모비를 세우고자 추진 중 

겪은 제가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으며 

무심 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고향 선배 11분의 

에 있습니다 충효 · 절의는 인륜의 기본으로서 

에 있어서 

아홉 살 때에 6.25통란을 

우리조상들이 대대로 교육 

으뜸으로 삼았고, 충절에 대하여는 정려와 시호가 내려지고 사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세에 하였습 되게 귀감이 충절의 패지기 하사되어 

니다, 

있 

이름조차, 전사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향리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청소년들은 아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예우가 있는 줄로 대하여는 국가에서 고향 선배 11분에 

옛날과 같지 않아서 

많습니다.그리하여 

저희 

으나 

것이 아니 

순국선열의 

보존된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 저절로 유지 

또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의 

며, 우리의 오늘의 삶이 

값진 희생의 대가라고 봅니다 

λ、
-」-인간의 D 프드 

--1- '-것은 영위하고 싶은 대한 애착과 행복한 삶을 생명에 

것을 

게재하고 또한 

망이로되 꽃다운 청춘을 조국과 민족에 바친 11분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 

희생정신을 계승시키며 동족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토문화지에 일깨워주고자, 11분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한 

국방부, 육군본부를 방문 위하여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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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되고 출입도 말로 담당자의 ;:<~ 투L 
。 \!.. 없다는 한바 있으나 기록을 알 수 

의정부 관계당국은 도대체 말에 없다는 알수 지청에서도 보훈처 관할 

이름이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분노와 허탈감만 안고 되돌아 왔습니다 

노경복은 유족이 없어 

고향에 살다가 

예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저희 

전사자 한국전쟁 면
 

드
 
E 한가지 

입대하고 유 

돌아와 고향에 안치했고 그 노모의 오열을 목격했는데, 면사무소엔 

이름조차 없고 보훈처 의정부 지청에는 원호대상 번호 제 015931호도 

군에 

골이 

없 

그야말로 

"' 그1 。 τ7 
=구-;::; -ii- -o 

전사는 노경복의 기록이 전혀 없다면 노경복의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 • 군별로 

있지 않고 그 신상이 

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국에 

개죽음을 면별로 한 

。L
1.-0 기록되어있지 명단조차 마련되어 자나 전사자의 

의심스럽습니다. 다면 당국에선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 인적사항의 

주시면 

고향 선배 이우분 외 10명의 

양식에 의거 회신하여 

그리하여 장관님께 저희 

바쁘시더라도 감사하 

묘는 유족이 없어서 숲으로 변하였으니, 국군묘지로 이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인줄로 사료됩니다. 

별지 소청하오니 

또한 노경복의 

장하여 전사의 

_Q_ 
E즈 

겠습니다. 

전사자명단 1부 

기록부 11 부. 

감사합니다. 

1. 한국전쟁 

2. 인적사항 

별점 

1990. 8. 20. 

교수 장삼현 올림 경원전문대학교 국민윤리 

동대문구 장안1동 425 7 정우연립 다동 304호 주소;서울시 

전화 · 자택) 02 246-8872 

대학) 02 252 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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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문-수입 전사자 명단 

(6.25잠전 전사자 15;\.) 

성명, 본관,부모, 주 소(출생지) 생 졸 년월일 

姜金植 쯤/‘|’I, 元福, 서 종면 수입 리 98, 生 4266.01 . 25-쑤 4285.10.11. 

具滋烈 f옳싸, 光떤, 서 종변 노문리569, 生 4263.02.28-쭈 4286 .αU7. 

金龍植 5짤/‘|‘I, 읍成, 서 종면 수입 리 704, 生 4265.08.16-쭈 4284.08.11. 

南相憶 宜寧, 泰웬, 서 종면 수입리, 生 4266.07.03-쭈 4284.03.08. 

盧京福 교하, 띠永任, 서종 노문리536, 生 4264.10.08-쭈 4283.06.02. 

白承鉉 水댄, 개-本, 서 종면 문호리555, 生 4263 .09.11-쭈 4286.04.11. 

申壽英 平 Lli , 휴m. 서 종떤 수입리 701, 生 4265.03.12-쭈 4284.08.13. 

吳敎植 파)|‘|, 필京, 서 종면 수입리, 生 4259.02.13-쭈 4284.03.24. 

吳敎日 海HI, 雲핑, 서 종변 수입리, 生 4262.12 . 25-쭈 4286.07.16. 

尹炳動 城平, i:5 I司, 서종면 노문리609, 生 4263.08.06-후 4284.10.20. 

李愚分 종딩珍, 永和, 서종면 노문리526, 生 4259.06.26-쭈 4286.06.01. 

李鍾來 全義, 君光, 서종면 수입리98, 生 4260.12.30-쭈 4283.07 .01. 

李平鎭 숲)·I‘I, l주l 成, 서 종면 노문리341, 生 4262 .08.05-쭈 4285.10.07. 

崔Z龍 慶 J-1‘I, 壽天, 서종변 수입리, 生 4259.01.20-쭈 4286.07.26. 

風壽和 楊根, 明콩, 서종면 수입리87, 生 4266.08.01 쭈 4284.04.04. 

3) 구본영 귀하 

청원인· 장 삼 현 

본 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535번지 

주 소; 서울동대문구 장안1동425-7번지 정우연립 다동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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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및 수입리 사람으로서 1950년 한국전 

쟁 당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전선에 

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이우분, 노경복, 구자열, 윤순환, 이명진, 

이종래, 신수영, 함수화, 김용식, 백승옥, 남상억, 최을용 등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 

위 

λ1 .., 
의 

임 산 69-5번지 

다. 

그러나 적당한 곳은 없고 다만 귀하의 소유로 노문리 

야인 벽계 마을 통구 밖 도로 위편 언덕을 선정하였습니다 

생명을 조국과 민족에 바친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민족정기로 승화시켜야 

전사자의 위령비를 

전몰 고향의 한국전쟁 

정신을 

고귀한 귀하께서는 

용사를 애도하고 ol 드E 
l」 -, 

건립할 수 있도록 

시대 적 

국가와 

한다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따라 본인이 선정한 장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숭닥하여 

귀하의 

요망에 

장삼현 위 일 

건승을 빌며 

단기 4323(1990)년 3월 

의뢰서 4) 軍籍 확인 

(잠모총장귀하, 1991.4.17) 

받았습 

즈
 
<)확인 

회답을 

대하여는 

군적학인 전사자 11 명의 

니다. 그리고 그중에 미확인된 노경복, 김용식 

에 있음을 회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고향에 갔다 재조사 중에 전사한 최을용, 남상익 

군에 입대 한국전쟁시 전사한 13용사의 

두분에 

1990년 11월 26일자 한국전쟁 

두분을 찾았습니 

충성을 잊지 않 

확인,별 군적확인이 필요하오니 공사로 바쁘시 겠지만 

우송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향리사람으로 

기 위하여 두 분의 

지양식에 기록하여 

믿
 口

올
 

잠삼현 17. 4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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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산65 경원전문대학 

전 화 : (02) 252-1153/ 4 (02) 238- 3153/ 4 

성 명; 초|을용 

본 관;경주 

생년월일; 1926. 1. 20. 

거주지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252 

전사일시 ; 1953. 7. 26. 

전사한곳; 제 59육군병원 

묘소 있는곳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 2리 

전사자의 아버 지 ; 최 수천 (V니男 ) 

현유족 ; 성명; 최광화(전사자의 아들)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4동 1341 - 13 

전화; 434-5374 

성 명: 남상억 

관. 의령 보 
'-

생년월일. 1933. 7. 3. 

거주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27 

전사일시; 1951. 3. 8. 

전사한곳; 

묘소 있는곳 

전사자의 아버지- 남태희(六맺 ) 

현 유 족‘ 성명‘ 남상길(전사자의 동생) 

주소; 서 울 영 등포구 여 의 도동 화랑아파트 2동 102호 

전화; 78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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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식선생 추모비 

선생은 1906년 음 4월 12일 이곳 양평억!석 출생학사었닥. 원 

혜 성쩍。l 강직학고 작유수호의 정신。! 투철한 분으로 국민회 

의 양평지부장, 양평해한청년단장 등을 역임학역 조국제견을 

위학역 반공정신의 앙양과 청년지도억! 투신학던 중 6.25전쟁 

당사 남침한 북한 공산군의 손억! 고l 헤되어 곰오의 몸。l 되작 

그들이 투어학는 음석을 배객학역 불굴의 항껴를 꺼!속학닥 잔 

인한 고문으로 인학역 막침 Ltt 1950년 5월 26일(음) 옥사학시었 

다. 백셔!의 귀감이 될 선생의 숭고한 절개·악 철석같은 。n 국심 

을 추모학연셔 뒤에 남은 우리들 동지는 。! 작은 돌 위에 그 

행적을 얘꺼 길。! 남기려 학는 박。!닥. 

1959년 5월 양평목요회 회원 일동 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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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덩배 21 한-덩석씨의 증언 

韓敬錫~는 1937년 병자생 (71세)로 학살 당한 韓敎哲의 아들이다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사람이다. (註)

나의 선친 한공(품敎哲,1919∼ 195이은 1950년 6.25 동란시 북괴 인민군에 

의해 참혹한 학살을 당하셨다. 6.25동란이 일어난 해는 내가 16세의 소년인 

중학생이었다. 기억으로는 추석날 밤중에 총성 이 몇 방 나더니 인민군 내 

무서원이 란 자가 2명 들이 닥쳤다. 선친은 영문도 모른 채 이들에 게 체포되 

어 갔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애국청년 구명운동(?)을 벌인 것 이(?) 반 

동분자로 몰린 것 이다(?). 선친은 끌려가서 서종면 소재 최형욱씨 집 양조 

장 창고에 구금되어 여기서 며칠 고초를 겪으셨다 그래서 어 머님(헬和順) 

이 옷을 새로 지어 바꿔 입으시라고 새 옷을 넣어드리곤 하셨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가보니, 창고에도 안 계시고 어디로 가 

셨는지 소식이 두절되었다. 그 당시 소문에는 양평읍 남한강 강변에서 인 

민군의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모부(추會文), 큰형님(奎錫)과 

고종사촌형님(이 철준)이 양평읍으로 가서 강변의 학살 현장을 살펴보았다. 

당시 큰형님과 고종사촌 형님은 양서면 청계리 탑골 고모댁에 피신하고 있 

었다. 

소식을 모르던 차에 양평읍 근처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 

고 혹시나 피살되신 것 이 아닌가 하여 고모부와 함께 현지를 찾아간 것이 

다. 그곳은 바로 양평읍 양근리 입구 떠드렁산 옆 강변 백사장이었다. 수 

백명의 피살당한 시체가 쌓여있었다.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참혹한 현 

장이었다. 

놈들은 죄목도 없이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거나 평소에 사소한 감정이 있 

으면 나오라고 해서 무참히 죽였다. 여기 에는 토착민들이 만행에 앞장섰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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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을 소위 악질적인 바닥빨갱이라는 놈들이다. 이들은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 악랄하였다. 

놈들은 철사 줄이나 새끼 등으로 두 손을 꽁꽁 묶어서 사람의 꾸러미를 

지어 

참히 

태워 

스스로 묻힐 구덩이를 파게 하였다 그리고는 들어서도록 한 다음 무 

총을 씌서 죽이거나, 두 손은 묶은 채로 밀집시켜놓고 석유를 뿌려 

죽이거나, 몽둥이로 두틀겨 패서 죽이거나, 창으로 무참히 찔러 죽이 

는 등 참으로 인간도 아니요 정신나간 미치광이 살인마였다. 이렇게 양평 

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5백여명이라고 한다, 

학살당한 수 백명은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 

리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강변에 묻힌 시신을 찾았다. 찾던 시신을 

찾으면 통곡이 강변을 울린다 파헤쳐 남편이나, 아들, 형제들을 찾아가는 

데 ,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두 손을 묶고 산사람에 

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불에 타죽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죽는지도 몰랐다. 

형님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최화순)께서 

직접 시신을 뒤지면서 찾았으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바지저고리를 자신이 바느질해서 지어 만든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등즈 -, 

타 외형상으로는 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두 손을 철사 

줄로 묶인 채로 바짝 옹크리고 죽은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 시신의 가슴은 

불에 시신이 

다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묶인 두손을 가슴에 대고 웅크리고 죽 

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새까망게 탄 시신의 손을 푸르고 가슴을 헤쳐 

보셨다. 타다 남은 한복 조끼주머니의 바느질이 자신의 솜씨임을 확인하셨 

다 또 가슴에 흉터를 확인하여 보니 아버지의 시신임이 분명했다.어머니 

의 오열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당시 정배리 동네 청년을 통원하여 양평읍 강변 백사장에서 정배리까지 

정배리 94번지에 장사지냈다. 청 

폭격이 두려워 시신 위에 대형 

수일만에 큰세거리 마주잡이로 운구하여 

년들은 시신을 운구하면서 아군의 비행기 

태극기를 덮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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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나의 선친께서 무엇을 참화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날벼락 같은 이런 잘못하여 

셨는가? 어찌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 

공산 

당의 북한은 지금 어떤가? 그런데 한심한 것은 요즈음 전후세대들은 대개 

가 북한(공산당)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나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나라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된 몸이지만 

앞날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6.25당시 나는 16세의 어린 나이였기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형님 

들로부터 들은 바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형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들은 바 

기억을 더듬어 이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내가 이미 병들어 있거늘 무엇 

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거짓 없이 들은바 사실대로 기억을 더 

듬어 정리하였다.(2005년 11월 일) 

싣。tt 21 박돼석씨의 증언 

朴大植民(1922.02.11生)는 부친 朴永哲 형 元植 3父子가 같은 날 양평면 신매리 

32명과 함께 불둘려가다 필사로 탈출한 84세의 유일한 생존자다. (註)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폴포트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국민 300만을 

모두 무참히 학살한 사건도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 순진한 전후세대들이 

다 6.25를 체험한 할아버지의 참상은 믿으려들지 않고 친좌파세력의 선동 

에 현혹되고 

순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람이 그럴수가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다. 

철없는 전후세대들에게는 6.25학살 현장을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박대식씨의 이 증언도 거짓말로 인식될지 모른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잡아먹는, 경우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광란의 

시대가 바로 6.25사변이다. 머슴살이하던 불만의 화전 젊은 청년, 산속에서 

반장 구장, 면장의 

앞장섰다. 

이나 일구어 먹던 토번 같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E三 E프 
-「돋E 씌우고, 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양민을 학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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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나중에 토사구팽이 된 것이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이제 필요 

없어” 총 한방에 사라져 갔다, 

소위 공산당 빨갱이들은 인간이 무엇이고 인권이 

의해 

무엇이고 윤리도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었다. 이들에 

죽어간, 죽어야하는 설명도 듣지 못하고 무조건 

이유도 없이, 영문도 

학살당한 양평군 

그 원한의 아버지나 할아 민은 수백여명, 아니 수천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버지의 기막힌 죽음을 망각하거나 믿으려들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만 간다 

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시대를 당하니 부역자로 날뛰던 학살의 장본인의 자 

손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입을 열기 시작한다. 왜? 인민군에 의해 피해 

를 당한 자만 조사하고 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는 조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자도 있을 것이나 대개 그들은 자업자득이다. 광란의 

붉은 깃발 아래 미쳐 날뛰면서 양민을 학살한 그들은 죽어서도 또 죄 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이 북한 땅엔 광란의 깃발이 아직도 날리고 있다. 이런 nιj깅L ""l~二
E크 E즈 ] l '- 필자 

에게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잘난 사람들은 냉전논리에 빠진 보수골통이 

라고 평하할 것이다. 북한 동포의 굶주림과 죽음의 탈출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보수골통’ ‘냉전 논리’ 운운하는 자들은 정체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붉은 깃발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하여는 치가 떨리지만, 나로 하여금 후손 

이 다칠 염려를 하며 6. 25참상의 증언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제2 

의 6.25는 가능한 것이다. 

자도 

양평읍 양근리 남한 강변 바로 양평군민회관 앞 양평 <51--, 대교 밑이 신 

살의 현장이다 이곳을 현장을 답사한 것은 처음이다. 역시 여기서도 인간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한국민족성을 절 

느낄 수 있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말이지만 이것은 민족성이기 때 

의 

실히 

문에 어찌할 수 없다. 

박대식옹(朴大취피)은 1922년 음력 2월 11 일생으로 84세이다 양평면 신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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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박영철과 모친 이언년 사이에 3남2녀 중 차남으로 출 

생하였다, 박옹은 부친 영철과 형 원식과 함께 셋이 복구사업을 하니 모두 

리 299번지에서 

모였다. 당시 신애리 사 

젊은 사람들이 나오라는 말에 모두들 모인 것이 

들 나오라고 하여 3부자가 신 애 리 회 관(공회 당)에 

모였다‘ 동리 

그리고는 이들은 젊은이들에 의해 일본 국민학교(현 경찰서자리)로 갔다. 

거기에는 몇 백인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런데 복구사업하러 간 

인민군은 총을 겨누고 두 사람을 손을 한데 묶는 것이었다 혁대를 

람만 31 명이 

다 

묶거나 허리띠나 새끼줄 철사 줄로 묶으며 뺀지로 비틀어 묶는 것이 

못하고 그저 공포 속에 묶임을 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한데 묶는가? 죽이려 한다는 것은 직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탈출을 시도했다. 학교 울 

할 때에 붙들려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여기서 

다더니 

풀러 

반항도 

가는데 왜 

저래 

박씨는 일하러 

감하고 이래 죽으나 

못하고 었다 말도 

있다가는 죽을 것이다 살아야지! 하며 

말았다. 다시 매를 맞았다. 두 사람의 

박씨를 묶어야 할 차례가 되었는데 박씨는 같은 마을 절친한 사이로 의형 

제인 이종화씨와 묶이 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끈이 

붙잡히고 또 

。
-
」

다
 행
 

했
 
만
 

시
 
는
 

으E
 귀
 

출
 
데
 

탈
 
한
 

소
、
」
 

u: 
-」-

칠조망을 념으려 티리 

계속되었다 

모자랐다. 놈들은 끈을 

중이었다. 이때는 어두운 밤이었다. 박씨는 사력을 다해서 철조망을 

도망쳤다. 뒤에서는 총을 쏘며 추격해왔다. 어느 민가 울타리를 두 집 

이나 넘었으나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강물로 뛰어 들었다 박씨를 향 

총은 쏘아대고 살아야되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다. 강을 따라 내려간 

현 다리 밑 묻이었다. 당시는 다리 위에서부터 붙이 연결되어 

는
 
어
 

차
〉
너n
 

해 

있었는 

놓아 붙이 없어졌다, 

다리가 쓰라려 

것이 

데 지금은 모래를 채취하고 다리를 

여기서 정신을 차려 갈곳을 찾는데 스쳐가 

일곱 군데나 된다. 여기서 덕평3리 

매고 개울을 건너게 되었 

보니까 총탄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총을 맞은 곳은 

(신애리 앞)로 와서 풀을 뜯어 허리띠를 만들어 

다‘ 그런데 박원복이란 자를 만났다. 박이 ‘손들엇!’ 하는 것이었다. 이 자도 

적색분자다. 그래서 손을 드는척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올려쳤다. 박이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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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데, 

쫓아와라 

밥을 지냈다. 춤 

끌려 다니다 사력을 

탈출하고 강물을 200여메터나 헤엄치고 산으로 올라왔으니 허기진 것 

도망을 

새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쫓아오는 것이었다. 박대식씨는 ‘이놈에 

죽여버리겠다’ 하며 소리쳤다. 그랬더니 박은 물러갔다 

박씨는 용문산 백운봉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거기서 

기도 하지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대낮부터 

내리쳤다 들어 츠도」 _Q_ 
E프 E으 했다. 다시 대항하려 지면서 

박이 

다해 

들어갈 수는 없고 신애2리 애골 외사촌(이석희) 집으로 

갔다 이씨는 쇠죽을 쑤고 있었다. 이씨는 박씨의 말을 듣고 여기 있다가는 

붙들려 죽겠다는 생각에 함께 피신하기로 했다. 먹는 것도 잊었다. 그러자 

서재철시를 만났다. 셋은 산으로 도망쳤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 

래서 종구네 콩밭에 가서 콩을 꺾어 가지고 절골로 들어갔다 불을 놓아 

콩을 구어 먹고는 죽배로 가기로 했다. 옥천면 용천리(설매지)로 갔다가 남 

들이 피신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배가 고푼데 마침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있기에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집으로 

L---1 「 λl 
송-- '-' 훌터 주머니에 

으로 갔다. 그런데 인민군이 총을 들고 받들어 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 

내려, 왜 총을 쏘려는 것이냐 하니, 실탄이 없다는 것이다. 

총을 빼앗아서 밟아 부러뜨려 버렸다. 그리고 도망치는데 인민군이 

“나도 도피중이다. 나와 함께 가시지요” 했다 그러나 데리고 갈 형편이 아 

다. 박씨는 총 

그래서 

하루저녁 갔다. 입구지로 가서 

묘지기네로 갔다. 

산으로 

대골 

떼어놓고 셋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니었다. 억지로 

자고 더 이상 

을
 
고
 

떡
 
자
 

서
 
가
 뾰

 

대
「
 

대골로 가서 갔다. 8월 추석날 배가 고파서 

양서면 청계리 

박씨는 산으로 피신해 

먹고 몇 차례 왕래하며 묘지기 이준식씨 

또 산으로 올라갔다. 미군이 쓰는 딱성냥을 얻고 뚫어진 양재기를 가지고 

산으로 가서 숫가마에다 나뭇잎과 풀잎으로 지붕을 만들고 거처를 만들었 

다. 부스러기 숫덩이를 모아 불을 피우고 밤을 삶아 먹었다. 머루도 따먹고 

다래도 따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 다래를 먹으면 설사가 났다 

8월 22일 양평에는 대포 소리가 들렸다. 비 행기가 포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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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다. 격전이 

벌어진 모양이다 대포알 터지는 소리가 잠잠해졌다. 국군이 들어왔나 보 

다. 그래서 산잔등을 타고 옥천면 신복리로 내려왔다. 여기서 뒷들에 사는 

중공군이 산으로 떼를 지어 했다. 숫가마에서 나와 보니 

김보영시를 만났다. 그는 박씨를 보고 “자네 어디를 

것이었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형은 죽었어”하는 것이다. 3 

부자가 끌려가서 도망친 박씨는 아버지와 형님이 살아 계실 것으로는 생각 

지 안았지만 막상 소식을 듣고 보니 맥이 빠지고 분노가 치밀었다. 

들어왔다. 형님의 시신은 찾아 모시고, 아버지의 시신을 

것이다. 식사를 하는데 형수가 “공회당에 빨갱이 가족들이 

려 가득하다” 고 했다. 아버지와 형님이 저들에게 학살당하고 박씨는 도망 

살아왔다. 그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슬픔과 분노에 찬 박씨는 

작대기를 반쯤 분질러 들고 공회당으로 갔다. 사람도 없었다 도피하고 죽 

때문에 남자라고는 박씨와 김봉식, 김성기 셋 뿐이었다. 사정없이 두 

했다. 그들은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 뒤처리는 군이 담당 

갔다 

찾지를 

붙들 

치구인 부친의 

오나”하는 

집으로 

못했다는 

쳐서 

기
 
겨
 

였
 
들
 
할 처지다 

그 이튿날 박씨는 부친의 시신을 찾으러 읍내로 갔다. 우시장 있던 지금 

복지회관자리에는 국군이 꽉 차있었다. 장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려니 

까 ‘쏘 죽여’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나는 빨갱이가 아니요 국군은 붙들 

고 가서 박씨를 꿇어 안쳤다. 그리고는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오느냐? 

꾸짖는 것이었다. 박씨는 나는 3부자가 붙잡혀 학살 현장에 도망쳐 살았는 

데, 아버지와 형님이 학살을 당하셨다.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그러자 장성은 일어서시라고 했다. 대하는 태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부친의 시신을 찾으러 강변으로 갔다. 산더미 같은 송장, 피에 영키고 불 

에 타고 얼굴이 부패하고 시신을 구별 할 수가 없었다. 총으로 마구 쏘아 

의 

죽이고, 총알이 떨어지면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퉁이로 개 패듯이 때려죽 

이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죽였다. 옆 사람하고 묵어놓고 처참하게 죽 

어간 죄 없는 양민들! 이미 반은 부패해버린 시신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옷깃의 바느질 특정이나 신체 부위의 특징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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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배리 한교철씨는 타나 남은 겨드랑 밑의 바느질을 보고 부인이 알아 

보고 찾았다 

박씨의 옷에는 

어금니가 없고, 염 

피에 영킨 시신 

을 강물에 씻고 옷도 빨다시피 하고 어금니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발을 씻 

어 발톱을 확인하여 부친의 시신을 찾았다. 송장 썩는 냄새란 인분냄새보 

다 역겨운 것이다. 그런데 부친의 시신을 찾는 순간 아무런 역겨운 냄새도 

사라졌다. 박씨는 “그거 참 이상하더라 아버지의 시신임을 확인하는 순간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더라”고 했다. 그리고 광목 한 통과 삼베 두 필을 가 

지고 와서 시신을 거두고 병사로 하여금 운구 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동네에 빨갱이들이 수 백명이 

했다. 그러자 가서 소탕하라고 하면서 

담뱃불 구멍 옷과 신체에는 특정이 있었다. 우선 

있었다. 빨아보니 담뱃불에 탄 구멍이 있었다. 둘째 

지발톱이 반만 있었다. 박씨는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가서 

부친의 

이 

달라 소탕해 있으니 

Ml소총 9자루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을 쏠 줄 몰랐다. 장교는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소총이 너무 무거워 9자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장교가 병사 둘을 주 

고 

실탄이 모자라면 주겠다. 박씨의 싸인만 소탕에 나섰다‘ 당시 국군은 

있으면 주도록 했다. 신애리의 억울한 주검, 같은 날 저녁에 31명의 제사를 

면서 

지내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학살을 믿으려 들지 않고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 

을 망각하고, 이것을 교육하려 하지 않고, 정부와 지도층은 북한에 

는 말조차 못하고,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실에도 무감각 

하고, 북한 포로와 간첩은 넘겨주면서 휴전 후에 납북된 

전쟁 당시 국군 포로들은 보내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펼자를 보수골통 냉전논리에 빠진 놈이라고 할 것이다. 

6.25를 체험한 세대들에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각인되어 

있다‘ 지금은 변했다‘ 남한이 변하지 않고 

을 필요도 없다. 살고 싶은 마음, 생명의 

고 있는 북한에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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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교육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펌하하고 있다면 다된 나라가 아닌가? 

박대식씨와 같이 학살의 시체더미에서 살아난 사람, 도중에 인간꾸러미 

로 묶은 새끼줄을 끊고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 팬티바람으로 창문을 넘 

어 도망하여 산 사람 등등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2006년 1월 20일) 

3당명 λ! 한현석씨의 증언 

앙명대학살, 1950년 9월 25일 t첫 증언’ 미란 제하의 양명출신 한현석 (69) 씨의 

증언이 2005년 10월 21일자 /백운신문’ 에 공개됐다. (註)

올해 69세의 한현석씨(양평고 2회졸업, 광명시 거주). 그는 고령의 불편 

한 몸을 이끌고 1년에도 몇 번씩 고향인 양평을 찾고 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뿐 아니라 출신교인 양평고의 각종 통문행사에 헌신적으로 참 

석, 후배들을 격려함으로써 참된 선배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선생은 지난 5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릭 위해 이 

증서를 수여한다’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증서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선생은 최근 양평읍 갈산에 있는 반공위령탑을 참배하고 6.25양평 

대학살에 대해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은 양평 중 2학년(당시 16세) 때 제2국민병으로 입대, ‘양평대학살’로 

남한강백사장에 매몰된 민간인 사체신원을 가려내는 염습작업에 투입됐다 

고 당시를 증언했다.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색이 확실해지자 양평까 

지 한가위 전야인 9월 25일 군 • 경 · 공무원 • 교직자 

· 이장 • 반장 등 600여명의 지역 유지들은 반동분자라는 굴레를 씌워 양평 

큰 구덩이를 파고 미친 듯이 죽창과 몽퉁이를 휘둘러대며 무자비하게 살해 

한 후 초등학교 앞 강변으로 끌어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매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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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갈산 반공위령탑은 1985년 6월 25일 한국방송공사가 6.25 35주년을 

맞아 영령을 추모하고 피흘림 없는 조국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다‘ 
선생은 오늘날 동족간 전쟁의 참혹상을 다시 

평화통일의 염원을 강하게 표출했다. 

한 번 일깨우며 전쟁 

이번 증언을 통해 막연하게 9월 하순으로만 알려졌던 

대학살의 정확한 날짜가 확인됐다. 〈백운신문, 2005넌 10월 21일〉 

선생의 한편 

옹진군 박정숙씨의 증언 

없는 

양평 

아래 박정숙, 정지현, 흥경애의 증언은 「안전,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 

사, 1999」 의 228-236에서 발훼한 증언 내용이 다. (註)

박정숙씨는 당시 11세로, 황해도 옹진군 강령 거주했었다. 

박정숙과의 면담은 1992년 2월 29일에 안천교수가 면담을 다니다 속초 

어시장 서울횟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이웃 상점주인 그가 물건값을 

받으러 왔다가 필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의 증언은 17연대가 철수한 

뒤의 옹진의 실상을 알게 하는 민간인 증언으로 의미가 있다. 

해방될 때에 우리 가족은 황해도 벽성군 취야에 살았다. 그곳은 38선 바 

로 위쪽으로서 우리 동네에도 수많은 노스께가 있었고, 그 후 인민군들도 

내려와 함께 섞여 주둔했다. 

우리 가족은 이러한 상활을 2년쯤 겪다가 1947년경에 38선을 넘어, 바로 

남쪽의 옹진군 강령에 옮겨와서 살았다. 당시에는 38선을 넘겨주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8살의 어린 나이로 그 사람의 둥에 업혀 남 

쪽으로 왔다. 강령에 살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6. 25 개전일은 강령의 장날이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는데 포소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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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리가 터진 것이다. 강령은 온통 집들이 엉망이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 

다. 피난을 갈래야 갈 곳도 없는 옹진에서, 6. 25 개전일로 국군이 후퇴하 

여 물러나자 인민군들은 주민들을 달래며 집에 가서 살라고 했다. 집에 오 

니 집 마당에 사람 죽은 시체가 있어, 살맛도 나지 않았다. 곳곳에 죽은 사 

람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얼마 후에 국군이 다시 들어와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우리는 국군을 

따라 고향인 취야로 갔다. 취야에 가서는 고모님 댁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그 분은 뽕나무밭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뽕나무밭에는 인민군이 후퇴하며 

죽인 사람들 시체 50여 구가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죽였는지 전원을 굴비 

엮듯이 줄로 묶어 뒷짐을 묶은 뒤에 죽였는데 피가 하나도 나지 않은 상태 

있다가 1 . 4후퇴 때에 연평도로 왔다가 다시 

지냈다- 전주에서 10년쯤을 살고 다시 부산 

와서 장사를 하며 산다. 인생 전체를 고 

가족은 취야에서 

군산의 피난민 수용소에 와서 

에 가서 살다가 이제는 속초까지 

향을 떠나 떠돌아 사는 신세이다. 

쭉
 

였다. 

우리 

증언 

정지현는 당시 21서|로, 황해도 옹진읍 냉정리에 살았다. 

정지현과의 면담은 1992년 6월 14일에 경기도 인천시 동암전철역 

있은 옹진읍민대회에서 실시되었다. 그는 1 . 4후퇴 때에 나온 

7덩*!헌씨의 옹진군 

처
 

근
 

약사사에서 

시민으로서 인민군 점령 하의 옹진의 실상을 잘 증언하고 있다. 

곳이었다. 

청년들은 한 달에 

쳐다보이는 

잦은 분쟁으로, 그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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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은 38선에 가서 국군을 돕는 일을 했다. 당시 

땅굴을 파놓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호를 파는 일등에 항상 협조하며 살았다. 

인민군은 두락산 근처에 

서 이남으로의 인민군을 막기 위해 참 

당시 옹진에는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 청년방위대 등의 조직이 있었고, 

저서에 가서 보초를 서 주는 민보단도 있었다 특히 1949년에는 백인엽 대 

령이 연대장으로 와서 향토방위대를 조직하여 18세 이상은 모두 가입되었 

고, 모두가 대장간에 가서 창을 만들어 가졌다. 당시 국군에서 

하여 90% 이상은 지원했고 나도 지원했으나 작은 형이 가서 

모병도 실시 

전 가족이 

지원했으니 나만은 빼달라고 하여 제외되었다. 당시 주민들의 반공의식은 

매우 높았고, 긴박한 분위기로 항상 민간인 신분의 방어임무를 하느니 차 

라리 국군에 입대한다는 생각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된 

다. 

6. 25날에는 당시 이북에서는 밀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는데, 나는 밀을 

베어다 널어 말린 것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시 에 청년방위대를 긴 

급 소집하여 옹진역 근처의 본부로 갔다. 가보니 청년들이 모였고, 우리를 

전방으로 보내려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기다리는데 포소리가 계속 가까워 

왔다. 가서 시내의 동정을 보고 오라는데 말이 아닌 상황이었고, 우리는 할 

수 없이 해산되었는데 집에 오니 2시경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동남변 송강리로 피난을 갔는데, 바다 끝에서 앞마을 

로 우회를 못하고 썰물 때에 허리까지 빠지며 가족들은 피난민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남쪽 끝의 마을로 갔다. 소를 끌고 가는 사람, 점을 이고 가는 

사람으로 법석이었고, 국군은 헤엄쳐서 건너며 난리판이었다‘ 

송강리 끝의 간난골은 옹진의 최남단 지역인데 거기서 패잔국군 70여명 

과 나의 가족은 하루밤을 갔다. 나는 향토방위대 부소장이라 밥을 해먹으 

며 군인들과 함께 피난 가기로 했다 그러나 송강리에 

오자 국군과 피난민들은 삽시에 뿔뿔이 흩어져 문이 

인민군이 왔다는 소 

도망가 버렸다‘ 나도 

산에 올라가 숨었다가 할 수 없이 삼사일 후에 집으로 왔다. 

인민군들은 처음에는 주민들을 그냥 두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황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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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다. 나도 담 구멍에 

들릴 정도로 

누구냐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을 쫓는 소리가 나 

인민군이 

들어가 숨 속에까지 

해지고 후퇴를 

억지로 살아났는데, 당시에 

다가와 급했는데, 멀리서 

고 인민군들이 그곳으로 몰려서 겨우 살았다. 

나는 남의 집천장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겨우 살아났다. 인민군들은 후퇴하면서 

할 때가 되니 사람들을 잡으러 

인민군의 숨소리가 어 

수많은 어서 

사람을 죽여 우물 속에 

나도 동네 청년들과 시체를 찾아 주러 나갔는데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찾 

않은 시체 127구를 인민군이 파놓은 교통호에 묻어 

뒤에 물러간 

옹진비행장 근처에서 

그들이 도망갔다 . ..:<...] -. '\_. 

。r」Lτr넣기도 쳐 

주었다. 그 시 

짐작이 

아가지 

체는 죽였는지 

살고 있다. 

얼마나 많이 

그곳을 나와 인천에서 

안 되는 것이니 

갈 것 이 다 나는 l . 4후퇴 때 에 

1할도 희생자의 당시 

증언 

광안면에 거주했었다. 

강화도 전등사 입구의 황해도 식 

홍-껑。n씨의 

홍경애는 당시 21세로, 황해도 옹진군 

홍경 애 와의 면 담은 1992년 10월 13일 에 

옹진군 

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피난을 나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인솔하고 강화도에 답사를 갔다가 상호가 황해도 식당이라 찾아 

고향이었다. 

나는 옹진반도의 해주 쪽 바닷가 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은 38선에서 

이남이었다. 옹진반도에서는 남북 간에 항상 풍당콩당 싸움이 많았었 

학생들을 

가 물으니 옹진이 

약 

우리들은 으레 38선에서는 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24일 오후4시경에, 나는 얘들을 이웃에 맡기고 바지락을 긁 

남편은 10일 점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없어 바지락을 그런데 나간 것이다.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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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는 

30리 

다. 그래서 

1950년 6월 

으러 

애를 

바다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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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으면서도 아주 불안했다. 나는 아이를 맡기고 온 것 

되돌아 왔는데, 마을 

온통 시끄러운데 바지락만 긁고 있다는 질책들 

노인들이 어귀에서 무럽에 어둑어둑할 

긁는데 땅이 울려서 

궁금해서 에 

나와 호통들이었다. 세상이 

밥을 먹는데, 땅이 울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남편도 없이 애 둘과 잠을 자는데 시끄러워 

못 갔다. 다만 인민군이 쳐내려 온 곳과 우리 마을은 40리 가량 떨어져 

어 안전했을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동네가 텅 비어 있었다. 멍텅구리 

잠도 제대로 

이
샤
 며-
T〈 

데리고 부엌에서 'C (') 

걷ε능E 

이었다. 

나는 

집만 남은 것이다 웅성웅성 남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동네사람 한 명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난 안가면 다 죽으니 맞아 죽으려면 있으라 

t!l-..Q.. ζ} 
닝 근 τr 고 호통을 쳐서 25일 9시에 무조건 배를 탔다. 애 둘과 망태기에 

고는 3일 있다 온다고 떠났는데 42년이 흐른 지금도 못 가고 있는 신세가 

인
 
나
 
을
 

님
돋
 

데
 
나
 

는
 
으
 

려
 
했
 

가
 

바다에 떠서 하룻밤을 지고 인천에 내려서 서울의 친정에 

천에는 피난민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뱃주인이 나보고 내리라고 

되었다. 

내릴 수가 없었다. 인천 시내는 지방 빨갱이가 휘발유 저장소에 

놓아 불길이 하늘에 닿아 있으니 내려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을 것이라 막 

죽이라며 내리질 않으니 뱃주인도 어쩌질 못했다 아침에 다시 

」

'-

무가내로 

배가 육지로 다가오니 바닷가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다. 배를 타려 

다
 구
 

었
 
었
 

이
샤
 죽1

 

보퉁이들이 수없이 널브러져 

모르는데 공습을 했다. 이제는 

죽은 시체와 

비행기인지 

다 못 타고 물에 빠져 

그런데 8시경에 어느 편 

나 하는 생각에 뱃주인이 배를 모는 대로 실려내려 갔다. 

한참 저어가 인천 아래의 무인도에서 뱃주인이 무조건 내리라고 하여 내 

렸더니, 거기에도 피난민이 많았다. 그 무인도에서 보름을 있으며, 게, 소라 

등을 잡아먹으며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서 병이 나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약간의 밥을 주어 연명은 했다 그런데 

한 척이 지나다가, 동네 사람들이 내가 몹시 아프다니까 타고 

얼른 내려와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가서 살아났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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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 이름을 모르고 지난 것이 후회되고 언제 금도 너무나 고맙고 당시 

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심정이다. 

흔들며 불러서 겨우 배를 타게 

내렸는데, 남편을 인민군이 끌어가려고 

나갔다. 그렇게 나간 남편과는 운 좋게도 또 만나고 만나 지금까지 해로를 

한다 나는 그 후 다시 연평도에 와서 3년을 지내다가, 강화도에 옮겨 지금 

앞으로 지나갔다. 사람들 배가 섬 생각지도 않은 남편 보름쯤 지났는데 

되었다 연평도에 왔다가 육지에 

남편은 즉시 배를 타고 바다로 

이 옷을 

해 

6. 25전쟁을 생각하면 지금도 지옥 같은 생각이 

죄도 없이 너무나 많이 죽었다. 죽은 엄마 젖을 빨며 

모습, 전기줄에 수두룩히 사람 손을 묶어 

자들이 뒤쫓아 통곡하던 모습 끌고 가던 사람들을 묶은 채로 창고에 넣고 

죽이던 장변, 9. 28 이후에 인민군이 도망가고 땅에 묻힌 시체를 

꺼내서 늘어놓았던 장면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끔찍한 것은 철없는 둘째 아들이 11살이 되도록 우리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소리이다. 함포사격을 하는 통에 피 

난민들이 혼비백산해서 뛰는데 잠시 놓쳤다가 겨우 찾은 것을 그렇게 말해 

난다. 애매한 사람들이 

철없이 엄마 시체를 

까지 살고 있다. 

여 

엄마는 전쟁 

끌고 가며 애의 노는 넘으며 

불태워 

특히 

중에 

7:1 。,,..,-.:::-자식의 말이 꼭 잘못된 

젖먹이 애 때문에 

그러나 

많았고, 

넣었던 사례도 

서 어미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었다. 

아니다. 당시에 애를 버리고 간 사람도 죽
 

두
 
’ 모

 
말이 않았으니 적지 바다에 갓난애를 포대로 싸서 는다고 

다. 

양평읍 원덕리37번지 

증언 

지제면 지평리에 사는 金德、첼民는 193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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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金正;泰출의 독자로 태어났다. 군번을 0250252번과 250672번 두 번 받 

은 김씨는 지제면 송현l리에 사는 6.25참전으로 파편이 두 개나 등에 박히 

고도 외면당하는 상이용사 아닌 상이용사다. 

김덕기씨는 청소년 시절 친구 이규현의 자형이 이등중사 휴가를 나오면 

멋지게 보였다. 당시는 국방경비대 시절이었다. 그래서 군에 나아갈 연령이 

아닌데 이병술, 이규현 등 셋이 군에 자원 입대했다. 나이가 어리다며 돌아 

가라고 19일동안 군번을 받지 못했다‘ 도로 집으로 보낸다고 했다 그러자 

기왕 자원한 것인데 복무하도록 업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1사단 19연대 소속으로 군번은 250672번이 었다. 6.25나기 8일 전 

에 휴가를 나왔다가 6.25사변이 터지자 귀대하지 못했다 당시 황해도 고랑 

포에 있던 소속부대는 까치산 전투 중 전멸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휴가올 

때에 두 살 위인 이병순은 훈련 도중 3일만에 도주하여 수색 역에서 설사 

병 때문에 헌병대에 붙들렸다 함께 오던 김씨도 붙잡혀 매를 맞았다 이씨 

는 감옥에 가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온 김씨는 토요일이라 내보내 주었 

다. 

휴가를 나오자마자 6.25가 터져 김씨는 부대 원대복귀를 못하였다. 김씨 

는 양수리 복구대(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때 용문면 삼성리 권오백 

이 내무서장(경찰서장)이었다. 권오백은 김덕기씨가 원덕 재건강습소를 다 

닐 때에 스승이었다. 공산당 복구대에서 3일간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 밤 

중에 도망을 나오다 권오백을 찾아갔다 권이 하는 말이 “너들은 지금 나 

가서 어느 굴속에 숨어서 3인간은 절대 나오지 말라”하는 것이었다 “만약 

에 밖에 나오변 큰일 날것이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개군면 공세리 도치카에서 원덕 사람 4-5명이 모여 있 

었다. 권오백 스숭의 말대로 3일 후에 나와 집으로 왔다. 인민군은 부상자 

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이 때가 바 

로 9.28수복 당시인 것 같다. 

권오백이 비록 좌익의 수장으로 활동했지만, 제자 김덕기씨를 생각하는 

마음은 인간적이었다. 권오백의 사제의 정이 없었다면 김씨의 인생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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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오백은 이미 전세가 자기편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전면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제자를 살리려는 도량이 있었음을 생 

각하게 한다-

김씨는 1951년 2월 13일 또다시 대구 19교육대에 입소하였다. 여기서 두 

번째로 군번 0250252변을 받았다. 17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5사단 36연 

대 1대대 2중대 2소대로 부대배치 되었다. 그는 여기서 21일간 머무르다가 

최전망 대대 7839부대 1소대 1분대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당시 36연대 

장 황엽은 용문면 화전리 사람이었다. 

김씨는 가평 현리 산에서 작전 중에 포위되어 유격전을 하며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당시 부대장은 탈출을 후퇴명령을 내리며 인제군으로 모이도 

록 하였다. 여기에 모인 병력은 재편성되어 강 건너편 현암산(?)에서재 5월 

12일 새벽 2시 반 경 전투명령이 하달되었다 인제군 소재지에서 인민군 

무력부대에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인제군 앞에 있는 566고지(?)에 

서 파편부상을 입었다. 폭탄을 맞아 복부 등 12곳에 파편이 박혔다. 야정병 

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구 16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여기서 4개월 9일간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위생병은 외출을 나아가고 제 날자에 돌아오지 않 

았다. 한 하사관 왔다가 위생병을 찾자 대신 위생병인 것처럼 말했다. 하사 

관이 근무태도가 불충하다고 때혔다. 김씨는 왜 환자를 때리느냐고 항의했 

다. 거짓말했다고 또 때리는 것이었다. 실제 위생병은 그 다음날 들어왔다. 

이는 부유층의 아들이고 병원에 복무하며 놀다시피 했다. 그래서 화가난 

김씨는 위생병을 두들겨 폈다.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자 3일만에 부산 제2해병대 사령부 2층으로 전보되었다. 여기는 육 

본에 있을 때만 못하였다. 식단이 조갯살에 푸루퉁퉁한 것이 맛도 없었다. 

마침내 원호대(환자제대대상자부대) 839부대로 가서 있다가 18951년 9월 5 

일 제대하였다. 현재 김씨 몸에서 제거하지 못한 파편조각은 5mm와 7mm 크 

기다 이로 인하여 몸이 괴롭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를 현 

재 몸 속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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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걷ιλ1-..Q.. , 。 」 보훈처의 상이용사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 멀쩡한 사람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받는데 나는 파편이 옴에 박혀 생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75세가 되어 인생황혼기를 맞은 김덕기씨는 “개인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고 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돈 봉투만 

주었다면 얼마든지 군 입대를 피할 수 있다. 김씨는 당시 이숭만 대통령은 

“지금은 나라가 가난해서 못 주지만 앞으로 나라가 부흥하면 군 복무한 자 

들의 자녀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질 것이다”고 했다며 회고했다. 

그런데 몸에 파편조각이 박혀 불편을 호소하고 생업(농사일)에도 지장이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큰데 

이런 6.25참전 전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 

어도 국가유공자라는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역물 21 정문익씨의 증언 

鄭文益民는 1933년 11월 22일생이다. 주민등록 번호는 331122-1245411번 

이고, 군번은 0780128번이다 그러나 잠전용사 대우도 못 받고 있다. (註)

정문익씨는 1933년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소사리 488번지에서 부친 鄭洛

秀와 모친 尹京七 여사의 독자로 태어났다. 그는 1952년 1월 14일 이북에 

서 피난을 황해도 초도로 갔는데, 송화군 치안대에서 귀향시에 고향 사수 

를 위해 가칭 유격대라는 반공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1개월이변 

갈줄 알았는데 갈 수 없게 되자 유격대(송호부대)로 병칭을 만들어 

고향을 

인민군 

의 식량을 훔쳐다 먹었다. 그 해 3월부터 전투가 시작되었다. 송화 초도 앞 

석계리에서 인민군과 첫 격전이 벌어졌다- 구구식 딱꿈총이란 총과 따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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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무장한 인민군과 싸웠다. 

그러다가 초동에 미8군이 협조를 했다.북측의 

정보를 

들어와 북한 정보수집에 

입수해주면 식량을 주겠다고 해서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3년을 지 

청량도 능도 등으로 섬들을 돌았다. 1953년에 

백령도- 여기서 휴전이 안되자 초도로 다시 돌 

아가 1년이 지났다. 휴전이 성립되자 이들은 백령도로 가서 다시 대청도로 

안면도 -1954년 2월 중 용유도로 와서 6사단에 편입되었다 여기서 발급된 

군번은 0780128번, 그리고 다시 4년 6개월 더 복무하고 1958년 4월 15일 제 

대하였다 그러나 6.25참전 용사회에도 가입이 안되고 6.25 참전 용사로도 

초도-석도 그동안 냈다. 

휴전소문이 나돌았다. 다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정문익씨 만이 아니다. 6년 7년씩 

이들에게 아 중복해서 복무한 사람은 여렷이 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무런 혜택도 예우도 해주지 않는다. 〈끝〉 

초!병구 ~ 섭혜 i크 。 54년만억! 찾。r 

만약에 국군통수권 자나 국방부 장관, 행정관료나 정치가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 

이 있었다면 피아률 막론하고 고귀한 인간, 거룩한 희생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 

다. 초| 병구 일병울 잦은 이 기사에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 기사는 앙명군 

지제면 지평리 6 . 25잡전 김화지구에서 전몰한 육군 최병구 일병의 가족을 세계일 

보 기자가 잦은 내용이다.(註) 

54년 전 비무장지대 <DMZ)에서 산화한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을 세계일 

보가 찾아냈다. 정부는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도 2년간 유가족 찾기 작업 

을 제대로 않는 등 방치했다. 

한국전이 발발한 지 내일로 55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전사자 유해발굴과 

유족찾기 작업은 

번 울리고 있다‘ 

정부의 무성의와 허점 많은 시스템으로 표류, 유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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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6 

비 무장지 대에서 

한육군 최병구 0742530’이라고 새겨진 인식표와 다리뼈로 추정되는 유골 1 

점이 발견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10일 실시된 유해발굴에서는 갈비뼈 약간과 두개골 등 

을 수습했다. 유해는 현재 국립현충원 납골당에 임시로 안치돼있다.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출신의 최일병은 1951년 7월 6일 입대, 육군 

사단 7연대 소속으로 입대, 3개월 만인 10월 15일 김화지구 금성천 전투에 

중국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그해 12월 3일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전사 

김화지구 따르면 2003년 9월 16일 강원도 국방부에 

발견되자 곧발‘육군 

서 

당국은 2003년 가을 최일병의 인식표 등이 

망자 개인자료’ 등을 토대로 유족찾기에 나섰다. 

군
 

사망)는 

E-l-
a 

최 만식 씨 (1962년 사망)와 동생 

숨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족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본지 

결과 최일병 본적지에 맏조차 윤기 (50세)씨 등 조카 6명과 종손 18명 

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유족찾기에 실패한 것은 현지 

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준씨 (1983년 아버지 최일병의 

오래 전에 

취재 

서울 보훈가족 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1959년 

동작구 국립현충원 채41묘역에 최일병의 유품으로 묘를 마련하고서도 유족 

취재과정에서 

에게 알리지 않았다. 

최일병 아버지는 국립현충원에 장남의 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많은 생 

을 마쳤다. 

유해는 1106구로 신원 발굴된 유해발굴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2000년 

유 제외한 30구의 

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 것은 51구다. 

그중 20구만 유족을 

해는 유족을 기약없이 기다라고 있다. 

< 세계일보, 2005년 6월 24일 1면, 양영 • 남양주 • 인저|=김정중 • 황계식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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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본지가 확인한 최일병을 




